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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가수 아이유(사진)가 영화감독 4명이 만드는 단

편영화 4편에 주연으로 출연한다. tvN 드라마‘나

의 아저씨’와 SBS TV 드라마‘달의 연인-보보경

심 려’에 출연해 배우로도 활동 중인 아이유가 영

화 주연으로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다

영화 제작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영화감

독 4명이 아이유를 주연으로 각기 다른 주제의 단

편영화를 만들고 이 작품들을‘오리지널 시리즈’

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.

이 프로젝트에는‘마담 뺑덕’과‘남극일기’를 

만든 임필성 감독,‘비밀은 없다’와‘미쓰 홍당무’

의 이경미 감독,‘더 테이블’과‘최악의 하루’의 김

종관 감독,‘소공녀’의 전고운 감독이 참여한다.

미스틱은“오리지널 시리즈는 단편영화의 새로

운 시도이자 도전”이라며“한 명의 주인공을 4명

의 감독이 어떻게 다르게 풀어냈는지 살펴보는 재

미가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아이유, 첫 스크린 도전
단편영화 4편 주연

중국 배우 판빙빙(사진)이 지난 6월 판빙빙의 탈세 

의혹이 불거진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행방이 파악

되지 않고 있다.

지난 6월 4일 중국 매체 시나연예 보도에 따르면 중

국 방송인 추이용위엔은 5월 28일 자신의 SNS에 몇 

장의 영화 출연 계약서를 공개, 판빙빙이 이중계약서

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. 판빙빙 측은 

탈세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중

국 국가세무총국까지 나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

라고 밝혔고, 조사 중 법에 반하는 내용이 드러날 시 

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이후 판빙빙이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연인 리천과

의 파혼설부터 중국 당국의 체포설, 미국 망명설까지 

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. 여기에 더해 판빙빙의 

소속사 사무실까지 정리되고, 온라인상에 판빙빙이 

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는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있으

며 또, 그의 집 앞도 누군가 치운듯 깨끗이 정리된 상

태인 것으로 전해지며 온갓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

정이다.

그 사이 7월 6일 개봉 예정이던 판빙빙 주연의 SF 영

판빙빙 행방 오리무중 … 실종 100일 넘어

화‘작적(爵蹟) 2’가 6월 27일 돌연 개봉일을 무기한 

연기했다. 또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 감독하고 브루

스 윌리스와 송승헌, 판빙빙이 출연하는 영화‘대폭

격’은 8월 17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7월 3일 영화 포

스터에서 판빙빙 이름을 삭제한 데 이어 개봉일까지 

10월 26일로 연기했다. 

미국의 래퍼이자 아리아나 그란데의 옛 연인으로 

잘 알려진 맥 밀러(사진)가 26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

을 떠난 가운데, 그의 사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맥 밀러는 7일 LA 산 페르난도 밸리에 위치한 자신

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맥 밀러의 친구는 쓰러

져 있는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 사인은 정확하

게 밝혀지지 않았다. 

경찰은 현재 맥 밀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

이다. TMZ의 보도에 따르면 맥 밀러의 집에서는 사인

을 밝힐 만한 정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. 현재 

경찰은 마약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

진행하고 있다. 또한 LA 카운티 검시관은 맥 밀러의 

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독극물 검사 중이다. 

관계자는“맥 밀러는 마약에 중독돼 있던 것으로 보

인다.”며“사망 원인은 독극물 검사가 끝난 후 정확하

게 결정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맥 밀러는‘팝스타’아리아나 그란데의 전남친으로

도 잘 알려져 있다. 2012년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두 

사람은 지난 2016년 연인으로 발전했다. 2년 동안 공

개 열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결혼설까지 불거졌지

만 지난 4월 돌연 결별했다. 

故 맥 밀러, 사인 규명 위해 독극물 검사 


